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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시디크 와이입니다. 저는 뉴요커 모두의 목소리가 되고 우리 도시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공익 대변인직에 출마했습니다. 저는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신축하여 우리 모두의 

번영을 위해 일하는 교사, 노조원, 경찰관 그리고 기타 시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직장 가까이에 살면서 

그들이 섬기는 시민들과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역 사업체들을 위해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또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뉴욕시 사업가들의 

창의력을 동원해 새로운 교통수단과 제반시설을 확립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저는 시 정부가 

부담하는 의료 서비스 방안을 마련해 사업체들과 의료보험이 없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뉴욕경찰과 그들이 보호하는 시민들 간에 더욱 정직하고 열린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합니다. 우리는 범죄를 줄이는 한편, 뉴욕시 전역에 사는 모든 사람과 가정이 민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공공안전, 지역공동체 위상 강화, 의료 서비스, 주거시설 및 민권 분야들에서 

두루 쌓아 온 제 경험과, 모든 인종 및 계급 그리고 우리 시에 동화되고 있는 새로운 이민자들 사이에 보다 

친밀한 공동체 정서를 증진하는 데 제가 보여준 열의가 제가 여러분의 공익 대변인으로 적합한 

이유입니다. 우리 같은 길을 함께 걸어보지 않으시렵니까? 9월 10일 화요일 여러분의 투표를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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